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퉐홣홥 두원면 운대리 일대 ‘도요지’

세밀한 생활사와 풍속사 혹은 세상의 어긋난 도
리에 대한 풍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
는 동안 윤색과 와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이야기를 낳은 공간에서 나고 자란 어
르신들의 입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 콘텐츠
로서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본래의
설화를 들여다보는 까닭이다. 넘쳐나는 대신
그만큼 사라져가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로서 설화의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
이다. 조선시대 류몽인이 이 곳에서 ‘어우야담’
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웹툰과 애
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원형일 수도 있을 고흥의 설
화를, 스포츠동아가 격주 연재한다.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 방면→한천교
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동강교차로에
서 동강·보성·대서 방면 우측방향→우주항
공로 따라 18.67km→운대교차로에서 두원
·운대리·고흥만방조제 방면 우측방향→운
대교차로에서 운대리 방면 좌회전→고흥로
따라 19.92km→고흥 운대리 도요지

TIP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
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TIP

전라도 남쪽 해안에 매달린 고흥은
궁벽한 땅이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
진 그 외진 땅은 부속 섬이 많아 왕권에
맞서는 정적(政敵)이나 정치범들을 유
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독의 땅 고흥은 15세기 무렵 도예
산업이 성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
지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굽던 수십
곳의 가마터가 발견된 ‘도예의 고장’이
다. 두원면 운대리의 상대마을과 중대
마을 등 4개 마을에서만 30곳이 확인
된다. 고려청자 도요지가 5곳, 조선시
대 분청사기도요지가 25곳이다. 특히
분청사기를 만들던 가마로는 국내 최
대 규모다. 운대리 일대 야산에 지천으
로 널린 수백년 전의 도자기 파편이 아

직도 쉽게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그 규
모를 짐작케 한다.

바깥사람들은 도자기로 유명한 운
대리 일대를 ‘사구시’라 불렀다. 사기
시(沙器市)가 와전된 표현으로, ‘사기
(沙器)의 도시’란 의미다. 고흥에 읍
(邑)이 하나도 없던 때, 사구시 사람들
은 ‘우리는 읍보다 더 큰 시(市)에 산
다’는 자랑을 우스갯소리로 했다.

외진 땅 고흥에서 도예산업이 흥했
던 이유는 물론 흙이 좋아서였겠지만,
운대리 류금석 이장은 “추측컨대”라는
전제를 강조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고흥이 유배지였다는 점이다.

“정치적 거물들이 귀양 와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으니 도예에 관심을 두
지 않았겠소?”

운대리를 병풍처럼 두른 운람산의
서북쪽은 두원천과 운대천이 합류해
득량만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어 옛
날부터 수상교통이 편리했다. 사람들
의 왕래가 많았고 물물교역이 이루어
진 곳이라고 전해진다. 도자기 운송에

편리한 곳이었다.
운대리 곳곳의 명칭도 도요지의 흔

적을 엿보게도 한다. ‘배다리’는 배(화
물선)들이 많이 정박한 곳이며, ‘장밭’
은 배다리에 인접한 평지로 배다리를
통해 들어온 물물(도자기 등)이 거래된
장터라고 전해진다. 또 운대리 중대마
을과 석촌마을 사이 ‘둔부등’은 사구시
의 입구이며, 옛날 도자기와 도공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대가 주둔한 곳이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접한 하
천 건너편에 바위들이 늘어선 곳에는
‘장군바위’가 있다. 둔부등 주둔 군대
가 훈련장으로 이용했다는 곳이다. 둔
부등 맞은편 산꼭대기의 ‘망봉’은 봉화
를 피운 곳으로, 도자기를 탈취하려는
무리들의 동태를 살피는 망대였다. 중
대마을 일대는 도자기와 도공들을 지
키고 보호했던 최후 방어 요지였던 셈
이다.

하지만 고흥에선 일제강점기와 한
국전쟁을 지나 배고픈 시대를 살면서
도예산업의 중요성이 잊혀져갔다. 먹

을 것과 연료가 부족하던 시대, 나무뿌
리를 파 땔감을 마련하고 농토를 확장
하느라 산지를 개간하는 바람에 많은
도요지가 훼손됐다. 아이들은 지천에
널린 도자기를 깨는 일을 ‘놀이’ 삼았
다. 농부들은 밭일을 하다 도자기가 나
오면 둑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고흥 도자기의
우수성을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일
찍부터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일본인들이 고흥을 찾아와 도요지
는 물론 무덤까지 파헤치며 도자기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냥
모자를 쓴 일본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어린 아이들에겐 사탕으로 달래고, 어
른들에겐 돈을 주며 도요지를 물었다.
동네 곳곳에 널브러져있던 고려청자나
분청사기가 문화재로서 큰 가치가 있
는 것인지 자각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
정보를 넘기고 말았다.

운대리 상대마을 회관에서 만난 정
삼수(90) 할아버지는 “옛날엔 외지 사

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 도자기들
을 많이 주워 갔다”고 했다.

1961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나
서야 뒤늦게 고흥 운대리 도요지의 존
재와 가치에 정부 당국이 주목하기 시
작했다.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의 지휘로 1973년 가마터 발굴이 시작
됐고, 1985년 문화재(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오랜 옛날 유배자의 땅이 도
예의 중심지가 됐고 세월의 풍화를 견
뎌낸 끝에 고흥은 이제 다시 ‘지붕 없
는 도예 박물관’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고흥(전남)｜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정치적거물이귀양살이살던외진땅
곳곳에는고려청자·분청사기가마터
일본인이눈독들인아름다운도자기
문화재지정으로부활한도예의고장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에서 발굴된
분청사기에서는 상감과 인화, 조화, 박
지, 귀얄, 덤벙무늬 등 도자기의 모든

기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철화무늬까
지 출토됐다. 1973년 발굴된 1, 2호 가
마터는 1984년 지표조사에 의해 분청
사기 제조 기법 및 변천 과정이 밝혀진
중요한 가마터이다. 인화분청사기에
서 분장분청사기로 변천된 도자기 발
달 과정은 물론 백자의 생산과 보급에

따라 분청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
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로서 가치가 높다. 덤벙사기는 백토물
에 ‘덤벙’ 담갔다가 꺼낸 뒤 유약을 바
르는 기법이다.

현재 고흥군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
재적 가치가 높은 도요지들을 정비하
고, 발굴 및 수집된 도자기들을 전시할
덤벙분청문화관을 건립 중(사진)이다.
군은 2014년 8월 운대리 141-1 일원에
서 착공한 문화관 및 문화공원은 청소
년수련시설을 포함해 2017년 7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관은 도자기류와 서지류 등 모

두 1320건을 전시한다. 1층 상설 전시
실에는 역사문화실, 분청사기실, 설화
문학실이 마련된다. 고흥군은 덤벙분
청문화관이 완공되면 연 10만명이 찾
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전남)｜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1년 후에덤벙분청문화관에서만나요

2014년 8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
도자기류·서지류 등 1320건 전시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도요지였던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일대 야산에서는 수백년된 도자기 파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3년 발굴이 이뤄진 운대리 도요지 2호 가마터. 고흥(전남)｜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고독한 유배자의땅, 고흥… 이제그곳은 ‘지붕없는도예박물관’

편집｜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